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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스틱,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비난
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석용찬 신임회장 … 현황파악 못한 날림정책

사단법인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가 2월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화남인더

스트리 석용찬 사장을 선임했다.

플라스틱재활용협회는 이와 함께 협회명을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로 바꾸고 지금까지 전개해 오던 플래

스틱 재활용 시범사업 등을 환경부와 석유화학협회가 발족한 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 협회에 완전 이관하기로 

했다.

신임 협회장에 선임된 석용찬 화남인터스트리 사장은 

그동안 포장용기협회의 전신인 플라스틱재활용협회에서 

협회 부회장으로 협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여 온 것을 인정받아 회원사의 만장일치로 선출 됐다.

석용찬 회장은 취임사에서 재임 기간동안 미진했던 협

회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데 주력해, 플라스틱포장용기 

생산자단체의 권익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히고, 이를 위해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와 감량화 정

책의 시행이 용기 제조업계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생산자 단체들

의 대화창구 역할을 해 나가도록 입지를 굳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라스틱재활용협회는 앞으로 플래스틱 포장용기의 효율적인 이용과 플래스틱제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폭

을 넓혀 플래스틱 포장용기 관련업체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플라스틱 포장용기로 발생하는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해 나갈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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